
(사)아시아교정포럼의 2021년 하반기 학술대회에 귀하를 초청합니다.

금 번 학술대회는 “교정현장과 교정학의 만남을 위한 북콘서트”라는 주제로 (사)아시

아교정포럼 학회와 인문교정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교정학의 본질을 탐구한 신간 “감옥이란 무엇인가?” 북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과 명예교수인 이백철 교수님과 경기대학

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신 박연규 교수님께서 공동집필한 ‘감옥이란 무엇인가?’

는 교정의 인문학적 통찰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교정학과 철학의 원로학자들의 출

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저자분들과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대담방식의 학술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정현장의 원로를 모시고 앞으로 교정이 나아가야 할 방

향성에 대한 회고와 전망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정의 지난 발자취와 발전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긴 저서를 읽고 토론하면서, 

우리 교정의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짚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토론의 장을 빛 내 주시길 기원합니다.

 

2021년 12월

(사)아시아교정포럼 학회장  신 연 희

(사)아시아교정포럼 인문교정연구소장  박 연 규

   모시는 글

제33회 (사)아시아교정포럼 하반기 공동 학술대회

교정현장과 교정학의 
만남을 위한 북 콘서트

   프로그램 사회  김병배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

개회식

16:00~16:20

· 개회사  신연희  아시아교정포럼 학회회장 / 성결대학교 교수

· 축   사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 본부장

· 축   사  현대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

· 정기총회  (사)아시아교정포럼 연구윤리 규정 교육 

좌장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주제 발표 및 토론

16:20~16:40

사전행사

“교정 현장의 원로에게 듣는다.”

· 교정에 대한 회고와 전망

  승성신   전 교정본부 본부장 / 전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대담)

  김병배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 (질문)

16:40~17:40

학술대회

“감옥이란 무엇인가?” (북 콘서트)

· 제1쎄션  감옥의 역사와 의미 (저자들의 대담)

  이백철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저자)

  박연규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저자)

· 제2쎄션  교도소의 안과 밖 (1장~3장)

  이백철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대담)

  이언담 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

· 제3쎄션  사회복귀와 교도소의 미래 (4장~6장)

  이백철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대담)

  이무선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

· 자유토론

마무리 및 종합 토론

17:40~18:00 · 종합토론 사회  김병배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

•  학술대회 참가 전 ZOOM 프로그램 설치

    - 앱스토어 등에서 ZOOM 앱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회원가입 없이 접속 가능)

•  접속 URL

    https://kyonggi-ac-kr.zoom.us/j/82370660297?pwd=cjFDaElCSTl2Qjg5NmVTN0U3NGcxZz09

•  회의 ID  823 7066 0297

•  참여방법  위 URL로 접속 또는 줌 싸이트에서 회의 ID 입력 후 접속

•  학술대회 문의  간사 정은진 (010-5536-5071)

일시  2021. 12. 29 (수) 16:00-18:00 

방식  온라인(실시간, ZOOM) 회의

접속    https://kyonggi-ac-kr.zoom.us/j/82370660297?pwd=cjFDaElCSTl2Qjg5NmVTN0U3

NGcxZz09  (회의 ID 823 7066 0297)

   온라인 학술대회 zoom 접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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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철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과 명예교수.

(사)아시아교정포럼 이사장.

고려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대만 국립정치대학

교에서 법학석사,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형사사법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장, 

교정심리치료 중앙자문위원장 및 한국보호관찰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교정의 역사와 철학을 재조명

하고, 교정학을 인간학과 미래학으로 재정립하는 데 노

력하고 있다. 저서로 《교정교육학》, 《교정학》, 《미국의 

형사사법제도》(공저), 《미국의 범죄와 형벌》(역), 《범죄예

방정책학》(공저), 《범죄중독자 치유를 위한 상담》(공역) 

등이 있다. 

박연규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사)아시아교정포럼 인문교정연구소장.

동국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사·석사학위를, 미국 하와

이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된 관심사

는 윤리학이며 이웃의 얼굴이라는 테마로 《얼굴의 윤리

학》이라는 책을 준비하고 있다. 저서로 재소자의 몸과 

관계윤리를 밝힌 《교정윤리》가 있다. 

우리는 이 대담집을 기획하면서 푸코를 생각했고 정약용

을 떠올렸다. 교도소를 매개로 하여 푸코가 유럽 감옥의 

역사를 돌아보고 정약용이 조선의 백성을 살펴보았듯이 

이 시대의 교도소에 대한 온갖 이야기를 최대치로 풀어

내고자 했다. (중략) 대담이 오가는 동안 교도소 문제를 

처음 대하는 독자들을 위해 교도소에 대한 기본적인 지

식도 담았지만 어디까지나 이야기의 중심된 흐름은 현재 

한국 사회 교도소 현장의 이슈들이다. 즉 지금 우리 사

회가 마주하고 있는 교도소의 모습이다. 이 대담집의 마

지막 장면인 ‘교도소의 미래’도 그런 맥락에서 도출된 한

국 사회 교도소의 미래라고 할 것이다. 

-대담을 시작하며 중에서

• 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의 

    교양도서 브랜드입니다. 

• 가 발행하는 책의 판매수익금 중 1%는 

    어린이재단을 통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사용됩니다.
9  788920  042379

0 3 3 0 0

값 17,000원

ISBN 978-89-20-04237-9  03300

기존의 감옥학을 넘어

인간학과 미래학으로 나아가는 교정학

“감옥의 안과 밖을 유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정이다”

교정학자 이백철 교수가 말하는 교도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세상에	있는	나는	좋은	사람이고	감옥에	있는	그들은	나

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은	영원히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

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인가.	

•		가해자가	없다면	교도소는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가해

자가	있다고	꼭	교도소가	있어야	하는가.	가해자를	위한	

교도소는	많은데	피해자를	위한	시설은	없다.	어떻게	이

해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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